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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·산업·윤리 등 각 분야 글로벌 전문가 참석… 28·29일 양일간 개최

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면서 ‘인공지능(AI)’의 활약상이 커지고 있다. 그만큼 더 ‘좋은(Good)
AI’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. 더 똑똑한 AI, 더 윤리적인 AI, 더 인간친화적인 AI를 만들기 위
한 전문가들의 노력 역시 이어지고 있다.

더 좋은 AI의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부산시에서 열린다. 디지틀조선일보는 더에
이아이(THE AI)와 공동으로 28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AI 컨퍼런스 ‘AWC 2022
in Busan’을 개최한다. AWC(AI World Congress)는 AI 현황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글로벌 AI
컨퍼런스다. 

이번에 9번째 행사를 맞는 AWC 2022 in Busan에서는 ‘The Good AI Can Do(좋은 AI가 할 수 있
는 일)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△AI 교육 △윤리 △퀀텀 △메타버스 △빅데이터 △그린테크 △디지

포커스

[AWC 2022 in Busan] ‘Good AI’의 정의, 부산에서 확인하세요
박설민 기자 ainews@chosun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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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지난 8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‘AWC 2022 in Gwangju(AWC 광
주)’/ 전승민 기자

mailto:ainews@chosun.com
https://digitalchosun.dizzo.com/site/data/img_dir/2022/09/26/2022092681351_0.jpg


23. 1. 2. 오후 6:31 디지틀조선일보

https://digitalchosun.dizzo.com/svc/news/printContent.html?type= 2/3

털트윈 △반도체 등을 주제로 ‘좋은 AI’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.

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28일 기조연설은 투피 살리바(Toufi Saliba)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
(IEEE) 위원장이 맡는다. 발표는 ‘AI시대 정보보안의 중요성’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. 투피 살
리바 위원장은 2001년부터 AI, 블록체인, 암호화폐 등을 개발한 ICT(정보통신기술) 분야의 세계
적인 전문가로,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‘토다 네트워크’ 공동창립자이기도 하다. 올해 1월부터
는 정보통신부문 세계 최대 학회인 IEEE의 ‘AI보안 국제 프로토콜 위원회’에서 ‘AI 보안 국제 규
약’ 업무를 수행 중이다.

기조연설에 이어 ‘양자컴퓨팅’을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. 양자컴퓨팅이란
‘양자 얽힘’ 등 물리이론을 기반 연산하는 컴퓨터다. 기존 컴퓨터가 0과 1을 한 번씩만 입력해야
했던 것과 달리,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다.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
있어 AI 기술 발전에 필수다.

연사자로는 글로벌 양자컴퓨터·데이터플랫폼 기업 ‘IBM리서치’의 크리스탄 템메 수석연구원이
나선다. 발표는 ‘양자 커널(Quantum kernel: 양자컴퓨터 핵심 운영체제)을 이용한 머신러닝’을 주
제로 진행한다.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템메 연구원은 2015년부터 IBM의
연구개발센터인 IBM리서치에 합류해 양자 컴퓨팅 알고리듬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다.

템메 연구원에 이어선 조나단 로메로 폰탈보 자파타(Zapata) 컴퓨팅 설립자(이사)가 연사자로 나
선다. 발표는 ‘양자 머신러닝을 기업들이 단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’을 주제로 진행한다. 폰
탈보 이사는 2014년 하버드 대학원에서 화학·양자물리학 시뮬레이션을 전공했다. 2017년에는
양자 소프트웨어 회사 ‘자파타 컴퓨팅’을 설립하고, 양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듬을 개
발 중이다.  

AI 교육을 주제로 한 ‘AI X EDU’ 패널토론도 진행된다.  패널에는 서영주 포스텍 교수, 이경무 서
울대 교수 백준기 중앙대 교수 김종원 GIST 교수 등 각 대학의 AI대학원장들이 참여한다. 토론
좌장은 송길태 부산대 AI대학원장이 좌장을 맡는다. 송길태 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AI인재양성을
목표로 2020년 설립된 부산대 AI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.

29일엔 AI반도체, 메타버스·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분야 핵심 AI기술 관련 발표가 진행된다. ‘AI반
도체’ 부문에서는 정명훈 구글코리아 파트너 엔지니어와 엘리 돕슨 그래프코어 프로덕트 클라우
드 부사장가 맡아 진행한다. ‘메타버스’ 분야 발표는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과 야우 분 림 넥
스트테크 AR 솔루션 대표, 첼시 첸 이모텍 공동설립자가 맡는다. ‘디지털트윈’ 분야 발표는 이태
진 현대중공업 그룹 디지털/ICT혁신 부문장, 김미영 포스코 ICT 기술개발센터장이 맡아 진행한
다.

각 기업 전문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AI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‘디지털헬스’ 토론도
진행된다. 패널에는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, 김형회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 의료계 전
문가들이 참석한다. 의료 AI 기업 대표로는 ‘딥노이드’의 최우식 대표가 참여한다. 좌장은 김민우
부산대 AI대학원 교수가 맡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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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초거대 AI’ 발표 섹션도 마련됐다.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로 대규모 데이터를
학습한 AI 모델이다.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, 특정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자율 사
고와 학습, 판단이 가능하다. 관련 발표는 하정우 NAVER AI 연구소장이 맡는다. 하정우 소장은
네이버의 초거대 AI ‘하이퍼클로바’를 중심으로, 초거대 AI의 특징과 역량, 한계점 및 미래 예상
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 

이밖에도 이경환 전남대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와 여화수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
교수가 각각 ‘스마트농업’과 ‘스마트시티’ 등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AI기술 전망에
대한 발표를 진행한다.

황민수 THE AI 대표는 “AI는 이제 우리 생활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됐지만 좋은
AI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모호하다”며 “이번 AWC 2022 in Busan 행사가 좋은 AI에 대한 기준을 마
련하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 

한편 AWC 2022 in Busan과 함께 ‘제3회 인공지능 윤리대전’ 행사도 29일 동시 개막한다. IAAE
국제인공지능&윤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△AI 로봇, 공존이라는 과제 △AI 디지털
휴먼의 명과 암 △SF영화 속 AI와 윤리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. 김형주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
교수, 윤강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센터장, MBC 김태성 제적센터장 등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
다.


